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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감도 지자기센서 개발을 위한 

미앤더 패턴의 거대자기저항 박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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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자성체와 비자성체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스핀 의존 산란에 의한 거대자기저항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

다[1]. 이러한 효과는 Co/Cu 기반의 스핀밸브구조에서 강하게 나타나며, 특히 지자기센서의 특성은 이 구조의 

자유층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. 이 센서로 쓰이기 위해서는 큰 자기저항, 작은 닐 바이어스 자기장, 작은 보자력 

등의 특성이 중요하다. 자유층의 자화 곤란축 방향으로 센서의 각 축을 기준으로 잡으면 닐 바이어스 자기장은 

완전히 사라지고 보자력없이 선형적인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. 자기저항의 변화가 커야 센서의 감도가 많이 

향상되는데, 이는 센서 소자의 저항 크기가 중요하다. 이 소자의 저항은 마이크로 단위의 포토리소그래피를 

이용한 패턴 설계로 조절이 가능한데, 센서 소자의 저항을 키우는 데에 많이 쓰이는 미앤더 패턴을 기반으로 

폭, 길이, 턴수를 변수로 두어 설계를 진행하였다. 이 패턴의 폭에 대한 길이의 비를 늘리면 저항의 크기도 증

가하지만, 형상이방성의 크기도 증가한다. 형상이방성의 크기가 자유층의 유도자기이방성의 크기보다 커지면 

자유층의 자화 용이축에 대한 자기저항 신호도 선형적이면서 자화 곤란축보다 2배 이상의 크기로 나타나기 

때문에 더욱 향상된 감도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. 따라서, 하나의 미앤더 패턴과 네 개의 미앤더 패턴으로 이루

어진 휘트스톤 브릿지 형태의 패턴에 대해서도 길이, 폭, 턴수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센서 소자의 감도 특성 

변화를 관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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